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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극지가 미래다”극지연구소 20주년

극지연, 15일 인천 송도 청사에서 기념식 거행

   

□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는 오는 16일 (화) 극지연구소가 설립 20주년을 

맞이한다고 밝혔다.

□ 극지연구소는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,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

문을 연 이후, 극지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총괄하는 전담 기관의 

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4년 4월 16일 부설 기관으로 설립됐다. 극지

연구소의 모태는 1987년 해양개발연구소(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)에 

설치된 극지연구실이다. 

□ 극지연구소는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(2009년)와 남극대륙의 첫 번째 

기지* 장보고과학기지(2014년)를 만들면서 활동 무대를 크게 넓혔으며, 

기후변화 대응과 미래가치 발굴, 지구형성의 역사 복원 등 극지에 특화된 

과학연구를 수행하며 빠르게 성장했다.
    * 세종기지는 남극 킹조지섬에 위치, 대한민국은 장보고기지 설립으로 세계에서 

10번째로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보유한 국가로 등극

□ 2021년에는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극지연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

해졌으며,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극지활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. 

극지활동진흥법에는 연구개발뿐 아니라 국제협력, 인재 양성, 경제활동 

등의 내용이 담겼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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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극지연구소는 해외 유명 저널에 매년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, 

논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향력지수 (IF, impact Factor)의 

평균값은 2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아졌다. 

□ 1, 4대 극지연구소장을 역임한 김예동 박사는 지난 2021년 아시아 최초로 

‘남극연구과학위원회 (SCAR)’ 의장으로 선출됐는데, 극지연구소의 높아진 

국제적 위상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.

□ 극지연구소는 15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극지연구소 청사에서 20주년 

기념식을 거행하며,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인천광역시 관

계자 등이 참석해 극지연구소의 스무 살을 축하할 예정이다.

□ 극지연구소의 지난 역사를 정리한 ”극지 도전, 그 스무 해의 기록“과 20년간의 

대표 성과를 선별해 모은 성과집 ”극지연구소 20년 스무 가지 이야기“도 

서적으로 펴내 극지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한다.

□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”극지연구소의 20년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

과학자들의 노력,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다. 지난 

성장에 안주하지 않고,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앞날에 진정한 보탬이 

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“며 소감과 포부를 전했다.


